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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아는것과진짜는큰차이

보이고들리는것만참이라믿어

연인의미소,아이의눈빛등도

뇌라는운영체제통해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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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거울을바라보며고민하는우리.나는왜이렇게생긴

걸까?얼굴은퉁퉁부었고,사자머리에입가엔침흘린자국까지

있다. 밤새무슨일이있었던걸까? 거울안에서졸린눈으로나

를바라보는저평범한중년아저씨가나자신이라는사실이도저

히납득되지않는다.상상속에서는언제나젊고,아름답고,특별

한 우리. 하지만 현실은 잔인할 정도로 추하고, 늙었고, 평범하

다. 뭐,그게다자연의진리이지않을까? 라며포기하고살던우

리에게다행히도좋은소식이하나있다. 바로뇌과학적으로 진

짜 우리는거울에보이는모습과는완전히다르게생겼을것이라

는사실때문이다.

뇌는세상을직접경험할수없다. 뇌에발이달려바깥세상에

서뛰어다니며현실을인식할수는없을테니말이다. 고대그리

스철학자플라톤은인간을평생동굴안에갇혀살아와현실을

제대로인지할수없는무지한존재로비교한바있다. 비슷하게

인간의뇌는평생두개골이라는어두컴컴한 감옥 안에갇혀사

는 죄인이기에눈, 코, 귀를통해들어오는정보를기반으로세

상을간접적으로이해할수밖에없다. 여기서문제가생긴다. 뇌

가알고있는세상과진짜세상과는큰차이가있기때문이다.

뇌가아는세상과진짜세상의차이

다른포유류와같이우리뇌안에는몸을표현하는 호문쿨루스

(homunculus, 작은인간) 가존재한다.뇌특정영역에있는신

경세포들이신체특정부분자극에만반응하기에,이런신경세포

들의반응영역을합쳐구현한 신체지도다. 두개의눈그리고

손과다리. 얼핏보면사람과비슷한모습을가졌지만, 호문쿨루

스에겐특이한점이있다.지나칠정도로큰손과얼굴과입술,반

대로상대적으로너무작은발과다리.그렇다.뇌안의신체지도

는현실의몸을있는그대로표현한것이아니다. 생존과기능에

중요한부분은확장됐지만,나머지영역들은축소된상태로그려

져있다. 뇌가아는우리자신의모습인호문클루스는진짜생김

새그자체가아닌,생존의중요성을표현한기능성지도이다.

더구나호문쿨루스는빙산의일각일뿐이다.뇌에정보를전달

하는눈, 코, 귀역시현실을왜곡하기때문이다. 먼저색깔을생

각해보자. 색깔이란물질적으로존재하지않는다. 자연에는전

자파스펙트럼만존재할뿐이다.실질적으로망막안에서빛에반

응을보이는세포들이감지할수있는전자파영역은매우한정적

이며(400~700nm, 가시광선), 파장이 낮을수록 우리는 보라

또는 파란색이라부르고, 높은파장의가시광선은 빨간 색으

로인지된다. 인간눈으로는감지불가능한적외선, 자외선, X-

선, 감마선등은특정장비를통해숫자나색깔로번역해야한다.

색채만이아니다. 단단함 , 딱딱함 같은촉감역시피부에있는

촉감센서의해상도와감지영역을통해인지되고,특정주파수를

가진공기파동만달팽이관안에있는신경세포들을통해전기신

호로번역된다.

색깔, 형태, 소리…모두인간의뇌를통해해석되거나만들어

진다면, 질문해볼수있겠다. 인간이아닌다른동물들은세상을

다르게인식할까? 당연하겠다. 그렇다면인간이없는세상은과

연어떤모습일까?아무도보지않는색깔은무슨색을가졌으며

아무도듣지않는음악은과연어떤소리일까?인간을통해인지

되지않은세상을상상하는것은어쩌면우리인간에게원칙적으

로불가능할수도있다. 어차피모든상상은인간이라는존재를

전제로시작될테니말이다.독일철학자이마누엘칸트는현실을

인간의인식과정과독립된진짜세상의 아프리오리 (a priori)

와인간의감각과이성을통해해석된 아포스테리오리 (a pos

teriori)로구별한바있다.모든철학과과학은어쩌면진짜세상

이아닌, 인간이라는존재를통해필터링된 가상현실 만을연

구해왔는지도모른다는말이다. 그렇다면다른질문역시해볼

수있겠다. 만약인간을통해인식되지않은세상을상상하는것

이본질에서불가능하다면,적어도인식된세상과진짜세상과의

상호또는인과관계는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포스테리오리

세상과아프리오리세상의관계는무엇일까?

예를들어보자. 아프리오리세상에 (1, 2, 3)으로나열가능한

현상들이있다고가설해보자. 물론인간의눈, 코, 귀, 뇌를통해

현실이왜곡되기에, 우리에겐 (1, 2, 3)이아닌 (A, B, C)로인

지된다고상상해보자.반대로개는동일한현상을(ㄱ,ㄴ,ㄷ)으

로감지하고박쥐의아포스테리오리세상에선 (1, 2, 3)이 (α,

β, γ)로느껴질수있겠다. 아포스테리오리에서의 (A, B, C),

(ㄱ,ㄴ,ㄷ), (α,β,γ)모두다른모습을가지고있지만,결국

(1, 2, 3)이라는동일한아프리오리현상을표현한다면아프리오

리와 아포스테리오리 세상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볼 수

있지않을까?

캘리포니아주립대도널드호프맨교수는최근우리가경험할

수있는세상과진짜현실사이에는생각보다훨씬적은인과관계

만존재할수있다고주장해관심을받고있다. 만약아프리오리

에서의(1, 2, 3)이단순히(A, B, C)라는왜곡된형태로표현되

는 것이 아니라면? 아포스테리오리에서의 (A, B, C)는

(1, 2, 3)이진화과정에서인류에게미쳤던영향이통계화된 진

화적성적표라면?빨간색이빨간이유는아프리오리에서의무엇

인가가과거인류에게치명적영향을미쳤기에 이것엔주의해야

한다라는진화적메시지가우리에게 빨강이라는색으로인식

된다는것이다.

아름다운연인의미소, 귀여운아이의눈빛, 눈이부시도록아

름다운지중해여름바다. 현대뇌과학은이모든것들이사실존

재하지않으며 뇌라는운영체제를통해형상화되었을뿐이라고

설명한다.마치컴퓨터화면에서마우스로움직일수있는아이콘

과반도체안에서벌어지는프로세스간엔형태적인과관계가없

듯, 지금우리눈에보이는세상은진짜현실의진화적임팩트를

시각적으로인코딩한사용자인터페이스에불과하다는말이다.

하지만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것만이참이라고강하게느

끼는것이인간의존재적조건, conditio humana이지않은가?

그래서일까?우리에게 나는언제나타인의눈에보이는그누군

가이기에, 마치나라는존재의실체를온세상에알려주고싶듯,

우리는타인만이직접볼수있는우리의외모에많은시간과자

원을투자한다.신석기시대인류는이미아름다운돌들을사용한

보석으로자신을치장했다.추위로부터보호하기위해입기시작

한옷은점차부와지위의상징이되었기에그런멋진옷을만들

수있는재단사는모로니의그림에서같이자부심으로가득했는

지도모른다.

주의메시지가빨강이라는색으로인식

그렇다면 옷과 외모의 미래는 과연 무엇일까? 첨단 소재와

OLED스크린으로만든옷을입은미래인류는 걸어다니는광고

판 같은모습을할까?또는화장과패션대신기계임플란트를심

은사이보그적외모를선호할까?아니면증강현실이보편화한미

래에서는서로가상대방의보고싶은모습만골라서볼수있지않

을까?어쩌면외모의미래는외모그자체가무의미해질수있다는

사실이다.반복된범지구적전염병(pandemic)덕분에옷은더는

나를세상에표현해주는도구가아닌, 반대로혼란스럽고위험한

세상과나를차단하는, 생존을위한필수품이될수도있겠다. 마

치중세기흑사병시대에의사들이입었던 쉬나벨박사의옷 같

이말이다.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증강현실>


